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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4사, 태안태양광발전소준공
정유4사가충청남도태안군에저소득층의에너지비용지원을위한태양광발전소를건설했다.
한국에너지재단은 2월10일태안읍반곡리에서에너지나눔태양광발전소준공식을개최하고본격적인저소득
층지원사업에나섰다.
SK에너지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4사가 공동 적립한 사회공헌 기금 8억5000만원을 활용
해한국에너지재단이건설했다.
태안군이제공한태안읍반곡리소재 3737m2의 부지에 100㎾급규모로건설됐으며에너지재단은발전소시
설을태안군에기부·채납할계획이다.
2009년 9월사업에착수해 2월10일준공된태양광발전소의운영수익금은연간 8000만원가량으로앞으로
15년간운영하면 12억여원의수익금이발생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전액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 시설의 에너지 비용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군내 기초생활수급자 1400여 가구가 사
용하는전기요금의 15% 이상을차지해소외계층의복지증진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되고있다.
또단순히돈이나물품의기부가아닌청정에너지를활용한사회공헌활동이라는점에서주목된다.
준공식에는진태구태안군수와김기춘한국에너지재단이사장을비롯해주민등 100여명이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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